
일본의 3대 특수 면방들 

 

일본 면방업계 불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는 과다 수입 면방품과 

맞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나가고 있는 3대 특수 면방을 소개한다. 이들 특수

방으로서는 나이가이(內外) 텍스타일과 다이쇼보(大正紡), 그리고 다이이찌보

(第一紡)를 꼽고 있다. 이들 공장은 다품종소량단납기(多品種小量短納期) 생

산체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

나이가이 텍스타일은 신(新)나이가이멘의 연결자회사로서 기후현(岐阜縣)에 

있는 고마노(駒野)공장은 원면을 염색하여 뽑는 실, 넵사, 슬럽사 뿐만 아니

라 특수혼방사와 같은 특수사를 다품종 소량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. 

2만8천추의 정방기를 21개 코스로 나누어 배치하고, 월간 연(延)정방기 200대

에서 생산품종을 교체하면서 100로트(lot)에 이르는 많은 품종을 생산하고 있

다. 이 정도로 빈번하게 생산품종을 교체하고 있는 면방공장은 고마노공장과 

특별주문사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유명한 다이쇼보 정도일 것이다. 오사카

부(府)에 있는 다이쇼보는 정방기 30대 1만6천추를 보유하고 있는데, 매일 돌

아가면서 6∼7대 정방기의 생산품종을 교체하고 있다. 

다이쇼보는 영업사원이 단 1명이며, 나이가이 텍스타일의 영업사원은 두 

사람뿐으로 영업사원이 아주 적은 점도 서로 비슷하다. 다시 말하면 다이쇼

보는 한 사람의 영업사원이 판매할 실을 90명의 공원이 1만6천추에서 생산

하는 체제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. 나이가이 텍스타일도 두 사람이 판매할 

실을 150명의 공원이 2만8천추를 돌려 생산하는 체제라고도 볼 수 있다. 

다품종소량단납기생산을 크게 선전하고 있는 많은 공장들이 얼마나 철저

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, 방적공정에서 뽑는 실의 품종을 빈번

하게 교체함으로써 다품종소량단납기생산을 해내면서도 정방기의 가동율은 



가급적 높이려는 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. 

구마모토현(熊本縣)에 있는 다이이찌보의 아라오(荒尾)공장에는 4만추의 정

방기가 있는데, 정방능력보다도 조방 앞 공정으로 갈수록 공정 능력에 여유

가 있다. 이러한 생산체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공장은 전

(前)공정이 될수록 공정능력이 커서 부채꼴구조로 되어 정방기의 가동율을 

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라오공장의 부채꼴구조는 정방기의 가동율을 

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.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방기의 가동율이 50%에 불

과하여도 개의치 않고 있다. 아라오공장에는 4만추의 정방기가 있는데, 링 

정방기는 2만추뿐이고 나머지는 결속방기(結束紡機), 홀로·스피닝(Hollow 

spinning : 中空紡績)기와 같은 특수한 정방기들이다. 결속방기도 3가지 기종

(機種)이 있으며, 이들의 생산능력을 모두 링정방기로 환산하면 4만추를 보유

하고 있는 것이 된다. 일본에서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정방기를 보유하고 있

는 곳은 아라오공장 뿐일 것이다. 

아라오공장에서는 한가지 원료로도 여러 종류의 정방기로 다양한 실을 생

산할 수 있는 특수성을 잘 살려 다품종 소량단납기 생산체제를 운영하고 있

다. 그럴수록 높은 품질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정방기에서 생산되는 

실의 품종 교체 빈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한다. 

한가지 품종을 생산하는 정방기를 최소한으로 억제함으로써 가급적 한 품종

을 오래 생산토록 하면서 다품종을 확보하고, 한가지 품종의 생산을 억제하

여야 할 경우에는 다른 품종으로 교체하기보다는 큰 지장이 없으면 오히려 

기계를 세워두는 방식을 쓰고 있다. 


